
존경하는 이재정 수석부의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여러분,

안녕하십니까? 지난 7월 인터넷 화상회의 이후 다섯 달 만인 것 같습니다. 정

말 반갑습니다. 특히 해외에서 오신 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조금 전 1만 8천여 자문위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정책건의, 잘 들었습니

다. 하나하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심영희 위원님과 김영국 위원님, 그

리고 강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.

오전 회의에서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

었을 것입니다. 또 여러분이 충분히 토론했을 줄 압니다.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

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
상임위원 여러분,

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습니다.

그리고한반도평화정착과남북한교류∙협력에많은진전을이뤄가고있습니다.

올해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도 북한을 다녀온 우리 국민이 10만 명에 이릅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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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날씨가 춥습니다.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이 더욱 많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.

혼자 사시는 어르신들, 어린 나이에 동생들 돌보면서 살림살이까지 돌보고 있

는 소년소녀가장들, 몸이 불편한 분들,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도 안되는 분들, 모

두가 함께해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.

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이분들의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. 새

로운 힘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습니다.

‘사랑의 열매’는 희망한국을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. 더불어 살아야

더 잘살 수 있습니다. 함께 나누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 정부도 최선을 다

하겠습니다.

희망 2006 이웃사랑캠페인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기회가

되기를 바랍니다.

여러분 모두 올 겨울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.

534

2005년 12월 3일

희망2006 이웃사랑캠페인메시지

2005년 12월 6일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회연설




